
이름 높은 태백산 아래일세 / 名區太白墟
고인이 신선공부에 열중하니 / 高人仙業靜
맑은 밤 작은 정자 비어 있네 / 淸夜小亭虛
만리의 황금물결 일렁이고 / 萬里金波動
한밤에 대 그림자 성기네 / 三更竹影疎
무슨 인연으로 좋은 경치 구경하고 / 緣何拚勝賞
취한 채 구름과 같이 앉아 있네 / 危檻颭雲裾

(8) 지봉 이수광 시(芝峰 李睟光 詩)878

해월헌 발이 파도를 누르는데 / 月軒簾箔壓鰌潮
상하의 빛들이 가을 하늘에 잠겼어라 / 上下微茫蘸泬寥
납과 수은으로 된 화로엔 금빛이 번쩍이고 / 鉛永一爐金閃閃
드넓은 유리 들판에는 옥빛이 아득하네 / 琉璃萬頃玉迢迢
바다의 신을 불러서 고래 등에 타고서 / 呼將海若騎鯨背
취해서는 달의 신을 불러 퉁소를 부리라 / 醉共姮娥捻鳳簫
황연하게 광한궁에 들어가 앉게 되면 / 怳在廣寒宮裏坐
하늘을 오르는데 은교를 설치할 필요조차 없으리 / 凌虛不用駕長橋

제10절 신도비

1. 고려평장사 울진군 문성공 매계선생 휘 말익 신도비문(高麗平章事蔚珍君文
成公梅溪先生諱末翼神道碑文)

그 옛날 왕씨(王氏)가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태사(太師) 장공(張公) 휘 정필(貞弼)은 고
창군(古昌郡) 사람으로 김공(金公) 선평(宣平) 권공(權公) 행(幸) 등으로 더불어 고려 태조
(太祖)를 도와 견훤(甄萱)을 토평(討平)했다.

878.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황여일(黃汝一)을 위해 해월헌(海月軒)의 신선 세계 같은 광경을 읊은 7언 율시 1수이다. 이산해(李山海)가 지
은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지었다.
이수광(李睟光)[1563~1628]의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峰),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여러 번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하면서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얻어와 저서 『지봉유설』에 천주교와 서양문물을 소개함으로써 실학(實學)
의 선구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지봉집(芝峯集)』, 『지봉유설(芝峯類說)』, 『승평지(昇平志)』 등이 있다(울진군, 2016, 위 책, 7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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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으로 태사삼한벽상공신(太師三韓壁上功臣)에 봉해져서 현재까지 안동삼태사묘(安
東三太師廟)와 월계서원(月溪書院) 사당에 모셔서 제사를 모시고 있으니 세상에서 이른바 
삼태사(三太師) 가운데 한 분이다.

3대를 내려와서 휘 지현(之賢)은 호(號)를 송계(松溪)라고 하며 벼슬은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지현공(之賢公)이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공은 막내이다. 휘 말익(末翼)이요 호를 
매계(梅溪)라고 하는데 정종조(靖宗朝)에 태어나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평장사 상
주국(平章事上柱國)에 이르렀고 울진군(蔚珍君)에 봉해져서 나라에서 시호를 문성공(文成
公)이라고 내렸다.

삼가 고찰해 보니 공이 울진군(蔚珍君)
으로서 채읍(采邑)하고 있을 때 청렴결백하
게 지방사람들을 보살펴 다스리고 은혜가 
골고루 돌아갔기에 온 고을 사람들이 교화
되어 자손들이관향으로 삼았다고 했다.

천일(天鎰)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문과
에 급제하여 숭록추밀직학사(崇祿樞密直
學士)에 이르렀으며 휘 원흡(元洽)을 낳았
다. 원흡(元洽)은 벼슬이 병부상서(兵部尙
書) 문하시중(門下侍中)에까지 올랐으며 
휘 취정(就正)을 낳았으니 호부상서(戶部
尙書)를 지냈고 둘째 아들 균정(均正)은 상호군(上護軍) 벼슬을 지냈다. 취정의 아들 영의(令
宜)는 영동정판문하성사(令同正判門下省事)를 지냈으며 다음 아들 존려(存呂)는 좌군병마
사(左軍兵馬使)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를 지냈고 그 아래로 벼슬에 현달한 자손이 많
으나 다 적지 못한다.

아아! 공이 살던 시대가 너무 오래되어 많은 공적과 위대한 면모가 역사에 빛을 전해야 
마땅할 것인데 문헌으로 고증할 수 없고 심지어는 묘소와 배위(配位)의 성씨(姓氏)마저 전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모시지 못한지가 여러 세대가 흘렀다.

후손 여러분이 군(郡) 서쪽 가원(佳原) 남록(南麓)에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사림들이 월계(月溪)에 서원을 세워 판서공(判書公)도 같이 배향(配享)하여 제사를 드렸다. 
지금 또다시 그 옆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후손 영진(永震), 형중(亨重), 현석(鉉石), 상
록(相錄)으로 하여금 화성동(花城洞) 나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지어 달라
고 한다. 늙고 글재주도 없어 감히 허락할 수 없어 거절했으나 그들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서 원본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간단히 적고 명(銘)을 지어 붙인다.

<그림 169> 장말익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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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선생이여 산악(山嶽)같은 기상으로

밝은 세상 만나서 가장 높은 벼슬 올라

울진군(蔚珍君) 혁혁한 공 아직도 사람들 칭송하네

지난 자취 구름처럼 흩어져 변천무상 어이하리

자손들은 백세토록 수없이 뻗어져

증손지손들은 할 것 없이 동기처럼 정 두터워

단을 모아 제사 모시고 원(院)을 지어 향사치네

신도비(神道碑) 없어질까 자손도리 번쩍이니

내 여기 명(銘)을 지어 끝없이 전해가리

1983년 계해(癸亥) 모춘(暮春)

외예 영양후인(外裔永陽後人) 이룡구(李龍九) 근찬(謹撰)

2. 문절공 황서 신도비명(文節公黃瑞神道碑名)

공의 성은 황씨요 휘(諱)는 서(瑞)니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세자를 위하여 세 번이나 원
(元)나라에 갔다 와서 익대공훈(翼戴功勳)으로 벼슬이 금자광록대부(金紫光祿大夫) 금어대
(金魚袋) 첨의평리(僉議評理)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고 시호를 충절(忠節)이라 하였으
니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고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찾아보면 첨의(僉議) 주열(朱悅)과 
좌정승(左政承) 한종유(韓宗愈)와 지첨의(知僉議) 황서(黃瑞)와 전서(典書) 양사도(梁思道)
와 시중 차원부(車原頫) 등 5인이 동시에 문절(文節)로 시호를 받았다 하니 충분한 증거이고 
충(忠)자가 문(文)자로 바뀌었다 하나 위선(衛先)의 도(道)에 무방하다 하겠다.

시조의 휘는 낙(洛)이니 한(漢)나라 성제(成帝) 건시(建始) 3년 신묘에 출생하여 수하(綏
和)[기원전 8~7] 계축에 대장군 강하후(江夏侯)로 봉함을 받았는데 광무(光武) 4년 무자에 갑
고의 아들 휘 온인(溫仁)은 금오장군(金吾將軍) 태자검교(太子檢校)를 하였으니 이 분이 바
로 평해의 선조시고 1세를 지나 휘 유중(裕中)은 문하시중으로 삼남을 두셨으니 백씨의 휘는 
진(璡)이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이요 계씨의 휘는 용(王庸)이니 숭록대부(崇祿大夫) 삼
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으로 시호는 충경(忠敬)이요 중씨(仲氏)는 곧 공이시다. 공의 일
가에 이와같이 벼슬이 혁혁한데도 세상에 많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자손된 자의 한이 아닐 
수 없다.

자고로 국가의 성쇠도 무상하고 사람의 흥찬(興贊) 또한 때가 있는 법 세월이 오래되고 
증거도 인멸되어 있는데 자손들이 사적(史蹟)을 고증하여 밝혀서 후손에게 전하여 알게 한다
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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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본(報本)하고자 하는 정(情)과 우모(寓慕)하고 싶은 성(誠)이 없을 수 없기에 원
근의 자손들이 뜻을 모아 공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기로 논의를 정하고 세명(世明)과 보
(甫)가 행장을 가지고 나에게 비명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의 관작(官爵)과 시호(諡
號) 등이 족보와 고려사(高麗史)에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현들의 손에 의해 기록된 당시
의 사행(事行)과 휘적(徽蹟) 등을 한 조각도 고증할 자료가 없으니 전하는 말만 가지고 만족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선생의 고명하신 붓으로 상(上)과 하(下)를 참고하고 여러 기록을 
증거로 보완하여 후세 자손에게 전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라 하기에 내가 정신도 희미하고 
병든 몸으로 감히 부탁을 받을 수 없어 재삼 사양하였으나 마지못하여 가지고 온 행장을 살
펴보니 공이 충렬(忠烈), 충혜(忠惠), 충숙(忠肅), 충목(忠穆) 4조(朝)에 벼슬하면서 왕명으로 
원(元)나라에 서른한 번이나 다녀왔기에 그 공으로 익대(翼戴)의 공훈(功勳)을 받았으니 그 
충군의 성덕(盛德)과 가언선행(嘉言善行) 등이 만분의 일이라도 얻어질 것 같고 또 정려나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 광영이 될 것이다.

조의 휘는 우정(佑精)이니 군기소윤(軍器少尹)이요, 고의 휘는 유중(裕中)이니 문하시중
(門下侍中)이요, 자는 종량(宗亮)이니 호부전서(戶部典書)요, 손은 세영(世英)이니 진사로 
예빈시동정(禮賓寺同正)이요, 증손은 둘이니 용기(龍起)는 예빈장(禮賓將)이요, 운기(雲起)
는 내자소윤(內資少尹)이요, 용기에게 세 아들이 있으니 길보(吉甫)는 병사(兵使)요, 계보(季
甫)는 보승낭장(保勝郎將)이요, 유보(有甫)는 중랑장(中郞將)이요, 길보의 자는 득재(得載)
니 함풍(咸豊)현감이요, 득중(得重)이니 호조좌랑(戶曹佐郞)이요, 유보의 자는 후(厚)니 예
빈판관(禮賓判官)이요, 득재의 자는 옥숭(玉崇)이니 한성판윤(漢城判尹)이요, 후의 자는 옥
산(玉山)이니 예빈참봉(禮賓參奉)이요, 옥강(玉崗)이니 삼우당습독(三友堂習讀)이요, 옥숭
의 자는 보곤(輔坤)이니 생원이요, 보곤의 자는 우(瑀)니 성주(星州)목사요, 찬(瓚)이니 안릉
참봉(安陵參奉)이요, 연(璉)이니 훈도요, 우의 자는 응하(應河)요, 응청(應淸)이니 진사로 진
보(眞寶)현감이니 명계서원(明溪書院)에 봉향하고 응징(應澄)이니 증통훈대부장예원판결사
(贈通訓大夫掌隸院判決事)요, 응청의 자는 거일(居一)이니 증공조참의(贈工曹參議)요, 유
일(有一)이니 성균관정자(成均館正子)요, 경일(慶一)이요, 천일(千一)이요, 억일(億一)이요, 
응징의 자는 여일(汝一)이니 문과로 승지(承旨) 공조참의(工曹參議) 증이조참판(贈吏曹參
判)이요, 찬의 자는 득시(得時)이요, 득룡(得龍)이요 득원(得元)이요, 연의 자는 응쇄(應碎)
요, 응정(應挺)이요, 응탁(應擢)이요, 득시의 자는 영복(榮福)이요, 희복(希福)이요, 득룡의 자
는 춘우(春雨)요, 득원의 자는 복수요, 응쇄의 자는 춘일(春一)이요, 응탁의 자는 도일(道一)
이요, 승일(承一)이요, 득중의 자는 옥견(玉堅)이요, 옥견의 자는 세복(世福)이요 세복의 자는 
영(瑛)이요, 영의 자는 맹춘(孟春)이요, 중춘(仲春)이요, 계춘(季春)이니 원주(原州) 판관이
요, 자는 하수(河壽)니 성균관생원(成均館生員)이요, 옥산의 자는 인석(麟碩)이요 구석(龜碩)
이요, 계석(季碩)이요, 인석의 자는 한좌(漢佐)니 진사요, 한필(漢弼)이요, 한우(漢佑)요,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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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昌)이요, 구석의 자는 한보(漢輔)요, 계석의 자는 한침이요, 한좌(漢佐)의 자는 세원(世元)
이니 문과진사(文科進士)요, 준(浚)이니 자헌대부(資憲大夫) 의금부사(義禁府事)요, 한필의 
자는 세환(世還)이요, 한우의 자는 응종(應悰)이요 한창의 자는 응만(應萬)이니 비안(比安)현
감이요, 한보의 자는 응경(應敬)이요, 한침의 자는 준(俊)이요, 옥강의 자는 영(英)이니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예천군수(行醴泉郡守)요, 자는 혁(革)이니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행홍
천현령(行洪川縣令)이요, 자는 중추(仲秋)요, 계추(季秋)요, 세원의 자는 민전(敏全)이니 선
무랑(宣務郞)이요, 준의 자는 삼계(三繼)니 통정대부(通政大夫) 원주목사(原州牧使)요, 중숙
(重淑)이니 통덕랑(通德郞)이요, 세환의 자는 승성(承成)이니 예빈(禮賓)이요, 응종의 자는 
모일(模一)이요, 응만의 자는 순일(順一)이요, 응경(應儆)의 자는 정일(廷一)이요, 중추의 자
는 오견(五堅)이요, 계추의 자는 천석(天錫)이다.

아! 한 집안에 이렇게 많은 벼슬이 있었으니 전광찬후(前光贊後) 하는 것은 이치가 그렇
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자손이 더욱 번성하는데 우모(寓慕)할 곳이 없다는 것은 공을 위하여 
미안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23세 사손(嗣孫)인 재우(載宇)가 나를 찾아와 
명(銘)을 청하니 후생 된 자 어찌 감히 사양만 하리요. 가지고 온 행장을 살펴서 위와 같이 기
술하고 이어서 명을 하니 명왈(銘曰)

공이 고려에 태어나서 높은 벼슬이 우뚝 솟았네.

덕망과 신임이 높고 두터웠으며 기품과 정신이 정숙(精淑)하였네.

4대를 내리 섬기셨으니 그 충의를 누가 앞서리요.

원나라가 통제권을 가지고 힘으로 좌지우지하였지.

힘이 약한 우리로서는 하는 수 없이 복종했네.

왕을 모시고 세 번씩이나 갔지만 우리 주군에게 욕됨이 없었다네.

나랏님이 공훈을 하사하여 문호(門戶)에 큰 빛이 되었네.

자손들 백세천세 되도록 아름다움을 전하며 산다네.

나라가 이름이 바뀌면서 사람의 사정도 달라졌다네.

큰 업적이 자취가 없는 것은 세월이 오래되어 증거가 없기 때문.

조상의 아름다움을 밝히지 못하니 후손된 자 허물이 아니겠나.

신도비 세워 공을 새기니 정에도 합당하고 사리도 원만하네.

이 돌에 기록함이여 사적을 고증하여 새겼다네.

용두에 거북 대좌여 천년만년 보전하리로다.

백원(白猿) 중추(仲秋) 진성(眞城) 이종호(李從鎬) 삼가 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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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리판서공 휘 양수 신도비문(典理判書公諱良守神道碑文)

고려시대에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장공(張公)의 묘소가 전쟁 가운데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 후손이 일찍이 울진군 북쪽 매정동(梅亭洞) 양지바른 언덕에 단(壇)을 모아 
제사를 모시고 또 이제 신도비(神道碑)를 월계서원(月溪書院) 남쪽 언덕에 세우기를 여러 사
람이 의논한 뒤 후손인 진(震), 철수(轍洙), 보균(甫均), 영소(永韶) 등을 시켜 나에게 그 내력
을 말하고는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나 내 본시 보잘것없는 하
찮은 사람이라 백세(百世) 뒤에 태어나서 백세 옛날 어른의 사적을 밝힌다는 것이 여간 어려
운 일이 아니요 더군다나 이런 거룩한 일을 담당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며 동시에 글도 대
수롭지 못한 처지라 극구 사양했으나 부득이하여 원본을 참고하여 적는다.

공의 휘는 양수(良守)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태사(太師) 휘(諱) 정필(貞弼)의 후
손이다. 4대를 거쳐 말익(末翼)이란 분이 평장사상주국(平章事上柱國)이란 벼슬에 오르고 
울진군(蔚珍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인데 후손들이 이래서 울진을 관향으로 
삼았다. 고조부(高祖父)의 휘는 취정(就正)인데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증조부는 영
의(令宜)인데 영동정판문하성사(令同正判門下省事)를 지냈고 조부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공
(直長公)이라 불렀고 부친은 한연(漢連)이라고 하며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동정(同正) 벼슬
을 지냈다. 모친은 울진임씨(蔚珍林氏) 유무(惟茂)의 따님으로 삼남 이녀를 두었다. 맏은 진
(瑨)인데 원외랑(員外郞)이요 다음은 신(信)으로 검교호군(檢校護軍)이요 막내는 서(瑞)이
다. 딸은 임준(林俊) 방광(房光)에게 출가했다. 진(瑨)의 아들은 원석(元碩)으로 상서(尙書)를 
지냈고 신(信)의 아들 거석(擧碩)은 예빈승동정(禮賓丞同正)을 지냈고 흥석(興碩)은 문과(文
科)에 급제했다. 지면 관계로 증손(曾孫) 현손(玄孫) 이하는 다 적지 못한다.

공은 고려(高麗) 희종조(熙宗朝)에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익대부(奉翊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전리판서(典理判書) 상호군(上護軍)으로 치사(致仕)했다.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으나 세월이 너무나 오래 흘렀고 상황이 여러 번 변하여 남긴 글도 자
취도 모두 없어져서 만에 한 가지라도 얻어 볼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생졸 연대와 배위(配
位)의 성씨마저도 전하지 않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오로지 공의 관함(官銜)인 홍패(黃牌)와 교지(敎旨)를 지금도 후손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왼쪽에 적힌 직명(職名)과 성명(姓名)을 보면 왕규(王珪), 임유(任濡), 최충헌(崔忠獻), 기홍
수(奇洪壽), 최선(崔詵) 등이 지공거(知貢擧)로 되어 있고 연호는 태화(泰和) 을축년(乙丑年)
으로 표시했다. 중간에 후손 태항(泰恒)의 꿈으로 여러번 겹치는 재앙을 면하고 현재 국보(國
寶) 181호(號)로 지정되어 문공부(文公部)에 등록되어 있고 사림(士林)의 여론으로 월계서원
(月溪書院)에 배향까지 했으니 옛 어른을 모시는 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드디어 명(銘)
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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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先正) 양수(良守) 선생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났네

구름이 피어나니 비 내리듯 문명사회(文明社會) 만나서

높을시고 벼슬이여 태평성대 명신이다

세월이 변천하여 재난을 만났구나

높은 덕망 위대한 사업 운수(雲水)처럼 흘러가

문헌(文獻)도 남지 않고 유택마저 잃어버렸네

귀중한 자취는 오래도록 전해오고

번성하는 자손들은 그 수가 천만이네

조상의 사적은 알고서 전해주니 그 정성 오롯하다

빛나는 신도비로 경건하게 모셔오니

거북 머리 빛을 내어 천지가 다시 밝아

내 말 하나 보탬 없이 무궁토록 전해가리

1983년 계해(癸亥) 모춘(暮春)

외예 영양 후인(外裔永陽後人) 이룡구(李龍九) 근찬(謹撰)

4. 해월 황여일선생 신도비명(海月黃汝一先生神道碑銘)

명(明)나라 만력(萬曆) 26년은 우리 선조(宣祖) 무술년으로 모
함을 바르게 변명하는 변무사가 명나라로 가야 하는 중대한 사건
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의논하였으나 적합한 인물을 찾
기가 어려웠는데 백사(白沙) 이항복(李恒福)을 진주정사(陳奏正
使)로, 월사(月沙) 이정구(李庭龜)를 부사로, 해월(海月) 황여일
(黃汝一)을 서장관(書狀官)으로 정하니 당시의 중망(重望)이 세분 
선생에게 맡겨지게 되니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게 되었다.

백사 이공(李公)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행한 월사와 
해월은 모두 문장으로 소문이 높았었는데 실지(實地)에서 나로서
는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아! 해월 선생은 두 분과는 
도의(道義)의 교분으로 국사에 올라있고 사림(士林)들이 전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목에 밝게 알려져 있는데도 아직 신도비를 세
우지 못하고 있더니 사손(祀孫) 면구(冕九)가 사종질(四從姪) 정(瀞)과 함께 천 리 길을 찾아
와 나에게 새길 글을 청하니 내가 공손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백사의 후손인데 우리 집에 전
해오는 말에 의하면 공(公)의 신도비명을 오천(梧川) 이상공(李相公)에게 청하려 했으나 미

<그림 170> 황여일 신도비

833제17장 기념비·금석문·시·기

1권 지리·역사·문화유산



루다가 백 년 뒤에 다시 나에게 당부하여서 하게 하니 면구는 지금에야 선대(先代)의 뜻을 이
루는 셈이고 또다시 세의(世誼)를 다지고자 함이지만 나로서 본다면 글을 제대로 할 줄 모르
는 내가 감히 공의 업적을 잘 묘사하는데 적당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공의 자
손을 만나고 보니 도저히 사양만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행장을 살펴보니 공의 휘(諱)는 여일(汝一)이요 자는 회원(會元)이며 해월은 그
의 호이다. 기성황씨(箕城黃氏)는 대대로 망족(望族)인바 고려 충렬왕(忠烈王) 때 첨의평리
(僉議評理)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시(諡)는 충절(忠節)이요, 휘는 서(瑞)인데 익대원훈(翼
戴元勳)이 되어 현(縣)을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니 

상조(上祖)이시고 휘 종량(宗亮)은 호부전서(戶部典書)요, 휘 용기(龍起)는 내자소윤(內
資少尹)이요, 조선시대에 와서 휘 유보(有甫)는 중랑장(中郞將)인데 휘 후(厚)를 생하니 예
빈시판관(禮賓寺判官)이요, 휘 옥숭(玉崇)을 생하니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이니 판관이 곧 
공의고조이다. 증조의 휘는 보곤(輔坤)이니 성균생원(成均生員)이요, 조의 휘는 우(瑀)니 성
주목사(星州牧使)요, 고의 휘는 응징(應澄)이니 호는 창주(滄洲)요 장예원판결사(掌隸院判
決事)이며, 비는 숙부인(淑夫人) 영덕 정씨(鄭氏)니 충무위사직(忠武衛司直)인 창국(昌國)의 
따님이요 성균사성(成均司成)인 자함(自咸)의 증손이다.

가정(嘉靖) 병진은 우리 명종(明宗) 11년인데 공이 평해군 사동리(沙銅里)에서 태어나시
니 아버지 창주공(滄洲公)의 관후함을 닮았다. 어려서부터 영오(穎悟)하였고 조금 커서는 중
부(仲父)이신 대해공(大海公)에게 수학하여 듣기만 하면 외우고 말만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이 겨우 열 살에 문리(文理)와 문장이 날로 높아져서 부실한 끼니에도 조금도 게을
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열세 살에 경사(經史)를 모두 독파하였다.

선조(宣祖) 기사(己巳)에 간성향시(杆城鄕試)에 응시하여 제일을 차지하였는데 돌아오
는 길에 죽서루(竹西樓)에 올라가 시 한 수를 지으니 「어젯밤 은하수 신선쪽배 나렸는데 삼
척땅 취한 객이 흥이 절로 나는구나. 나 혼자 죽서루에 올라 아무도 없는데 옥피리 길게 불며 
능파를 향한다네」라 하였다. 당시 양봉래(楊蓬萊) 사언(士彦)이 삼척 부사로 있었는데 이 시
를 보고 깜짝 놀라 불러 맞이하여 말을 걸어보고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였고 조운강(趙雲
江) 원(瑗)이 그 운을 따라 시를 지으면서 만나보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 보였다.

열일곱 되는 해(임신)에 수진사(修眞寺)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3년을 문밖에 나오지 아니
하였으니 후에 차오산(車五山)이 공에게 시를 주었는데 ‘평생을 시전삼백편(詩傳三百篇)에 
입술이 닳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공이 20세 을해에 시전과 서전을 손수 써서 토를 달아놓고 시서아사(詩書亞師)라 이름
하였다. 송대(宋代) 유현(儒賢)들의 학설에 더욱 치력하여 자세히 연구하기를 생각하니 구봉
(龜峯) 김공(金公)이 한 번에 영재임을 알아보고 딸을 주어 사위가 되었다. 처가에 머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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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마침 안동(安東)에서 도시(道試)가 있기에 뒤늦게 참가하여 장원을 하였으니 문집 중에 
치술령부(鵄述嶺賦)가 바로 그것인 바 석천(石泉) 권공(權公)이 그 글을 보고 찬탄하기를 맥
맥히 문장가의 유향이 보인다 하였다. 그해 가을에 관동감시(關東監試)에서 수괴를 차지하
였으며 이듬해 22세 정축에 진사 복시(進士覆試)에 합격하고 다음해(정축)에 성균관에 입학
하여 차오산(車五山) 임백호(林白湖) 등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10월에는 사인(舍
人)들만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니 원래 사인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참석치 못하게 되어있는 
자리인데도 공이 평상복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시문의 명망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이 28세인 계미에 학봉(鶴峯) 선생을 찾아뵙고 근사록(近思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때부터 성리학(性理學)을 연마하여 상당한 성취를 보였다. 이해 8월에 오현(五賢)을 문묘(文
廟)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는 상소에 찬성하였던 20여 인이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굳게 약
속하였으나 나중에는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려 하기에 홀로 의연하게 주장하며 말하기를 이 
같은 정도(正道)와 이러한 공론(公論)을 그렇게 미적미적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조정에 나가
나 사림에 있으나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드디어 소(疎)를 지어 상소하였고 학봉 선생
을 한강에서 전송하면서 우복(愚伏) 정공(鄭公)에게 말하기를 표연이 동해를 밟고 싶다 하였
으니 당시 학봉에게 쏟아지는 여론이 분분하여 곱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 갑신에 별시(別試)인 동당과(東堂科)에 수석을 차지하였고 다음 해 을유에는 대
책별시(對策別試)에 을과(乙科) 제일을 차지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에 발령받고 출사
를 시작하니 집을 떠나면서 집사람에게 시를 지어 주어 「만 리 푸른 바다 백구의 몸으로 인간
의 추잡한 세계로 잘못 들어가네(滄波萬里白鷗身 偶落人間滿目塵)」 하였다. 다음 해 병술에 
휴가를 빌어 부모님을 찾아뵙고 2월에는 구백담(具栢潭)을 찾아뵈었으며 다시 백운정사(白
雲精舍)를 찾아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강하였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금 늦게 태어나서 퇴계(退溪) 문하에 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
이라 하더니 때마침 도산(陶山)에서 퇴계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기에 공이 그곳에 가서 편수
에 힘을 다하였고 10월에는 예괴원(隸槐院)에서 임시로 부정자(副正字)를 맡아 보셨으며 
11월에는 호당(湖堂)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정해에는 예문관 대교(待敎)에 발령되었
고 무자년 어느 날 밤에는 주상을 모시고 강(講)을 하시다가 말씀 올리기를 근자에 사림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서 국론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원하옵건대 화평(和平)정책을 쓰도록 
하옵소서. 이러한 때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니 류성룡(柳成龍) 같은 인물은 경륜이 있는 사
람이니 거두어 쓰심이 어떠하시온지 하였다. 8월에는 명을 받들고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
에 가서 책들을 거풍하고 돌아왔다. 10월에는 해월헌(海月軒)이 낙성을 하니 아계(鵝溪) 이
공(李公)이 기문(記文)에 이르기를 군자의 마음이 바다와 달과 같이 광대고명하여 변함이 없
는 것이니 군(君)이 해월(海月)로 이름한 것은 이미 작심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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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부름을 받고 입조하였는데 8월에 왜놈들이 침
략할 조짐이 있기에 정언신(鄭彦信), 이일(李鎰), 신립(申砬) 등을 따라 주상 앞에 나아가서 
전쟁에 대비할 문제들을 논하였다. 그후 일본 사신 현소(玄蘇)가 와서 우리에게 통사(通使)할 
것을 청하니 조정대신들이 허락하자는 쪽으로 의논이 정해져 가는데 공이 홀로 반론을 제기
하면서 통사를 하여도 전쟁은 터지고 통사를 안하여도 전쟁은 날 것이니 차라리 통하지 않고 
작게 당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학봉이 이 소문을 듣고 시를 지어 주었으니 「동해에 노연자 있어, 그 사람 또한 바른 말하
였네. 많은 사람이 진을 높이는데, 너 홀로 주나라 섬겼네. 변설로 삼군을 물리치니, 무기 아
닌 석자 혀였지. 나의 일편심도 천추에 그대와 같다네(東海有魯連 其人亦抗節 擧世欲宗秦
爾獨載周日 談笑却三軍 其機在寸說 我有一片心 千秋與君說)」 하였다.

겨울에 사초(史草) 사건으로 파직되어 집에 돌아와서 주서절요(朱書節要)의 주(註)를 내
시고 다음해 경인에 서용(敍用)으로 풀려나니 양사(兩司)에서 한결같이 고집하였으나 윤허
하지 아니하고 5월에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로 발령하면서 옛 직책을 모두 겸직하게 하고 
운학대성(韻學大成)을 하사하였다. 공이 항상 점필재(佔畢齋)선생의 기절을 좋아하더니 점
필재의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여 지은 임백호(林白湖)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에 발문
(跋文)을 지었다. 그 내용이 당시로서는 모두 감추고 피하는 문건인데도 공이 분연히 발문을 
하였다는 것은 공의 뜻이 강개함을 볼 수 있다 하겠다. 신묘에 다시 예문관봉교로 제수하고 
특별히 경악관(經幄官)으로 초대하여 대학전서(大學全書)를 하사하였다. 임진에 사헌부감
찰(司憲府監察)에 머물게 하고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을 제수하였다. 4월에 왜적이 우리의 
주군(州郡)을 연파(連破)하고 우리의 군대는 소문만 듣고도 무너져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찰사(觀察使) 류영립(柳永立)에게 말하기를 미리 우리 병사들을 정비하여 부성(府城)을 방
비하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관찰사가 듣지 않고 있다가 왜병이 철령(鐵嶺)을 넘어온 후에야 
후회막급으로 후퇴하여 간신히 한 곳만을 보전하고 있는데 또다시 토적(土賊)들이 작난을 하
여 군량을 도적맞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의 계책에 경복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달 29일에 주상께서 피난을 떠나시고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공이 
통곡을 하면서 주상이 욕을 보면 신하된 자 죽는 길밖에 없다 하고 말을 타고 서쪽을 향하여 
달렸으나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 5월에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귀영(金貴榮)과 칠
계부원군(漆溪府院君) 윤탁연(尹卓然)이 왕자를 모시고 북쪽으로 오다가 안변부(安邊府)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은 말을 달려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분을 만나 그간의 
고초를 서로 위로하였다.

선전관(宣傳官) 이규문(李奎文)은 공과는 동갑인데 검찰사(檢察使) 이양원(李陽元)을 따
라 관서(關西)로부터 와서 공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노부모가 모두 남쪽에 계시는데 서쪽으
로 주상을 찾아가야 하지만 길이 막혀 있으니 배를 하나 구하여 곧장 남으로 가자고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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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불가하다 지금 같이 국가가 판탕(板蕩)되는 날에 마땅히 주상을 
먼저 하고 부모가 다음인 것이니 나는 설한령(雪寒嶺)을 넘어 서쪽으로 주상을 찾아갈 것이
라 하였더니 규문(奎文)이 억지를 부리기에 공이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 나의 길이 주상을 다
행히 찾아 뵙고 생명을 부지한다면 부모는 얼마든지 뵈올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6월에 왕자를 모시고 비를 맞으며 덕원부(德原府)로 향하는데 영흥부(永興府)에 도착하
니 북쪽 오랑캐놈들이 삼수(三水)에서 난동을 한다기에 사상(使相) 윤공(尹公)이 공에게 묻
기를 눈앞에 호(胡)와 왜(倭)가 함께 침노하여 배와 등으로 적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무슨 계
책으로 대처하면 좋겠소 하니 공이 답하기를 모든 일에는 완급(緩急)을 알아서 선후를 정해
야하는 법 함흥(咸興)의 적은 심장의 병이요 삼수(三水)의 도적은 지엽적 근심이라 하고 곧바
로 초유문(招諭文)을 지어 사방의 관문(關門)의 관리들의 처소에 효유하였다. 때마침 국경인
(鞠景人)이란 자가 왕자와 호종관(扈從官)들을 사로잡아 적에게 항복하였다. 공은 크게 통탄
하고 원망하면서 의병 이성임(李聖任)에게 밀통하면서 때에 따라 계책을 세우고 회령(會寧) 
유생 신세준(申世俊) 등께 장사를 규합하여 국경인과 연수(連守) 등을 죽이게 하였으니 당시 
윤공은 류영립(柳永立)을 대신하여 신임 감사가 되어있었다. 윤공이 처음부터 공을 잘 아는 
터라 주상께 고하고 종사관(從事官)으로 추천하여 작전에 참모를 하게 하니 공이 소모문(召
募文)을 사방으로 돌려 백성을 보호하고 적을 막는데 많은 공을 세우니 윤공이 더욱 소중하
게 생각하였다.

토적 진대유(陳大猷)는 함흥의 건달배로 자기 딸을 두목에게 바치니 그 형세가 사뭇 감
당하기 어려웠다. 공이 진(陳)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달래 보았으나 소용이 없기에 김
수준(金秀俊) 등을 특공대로 파견하여 진을 잡아 사상부(使相府)로 압송하였다. 처음에 도사
(都使) 박순남(朴順男)이 진(陳)의 아들 계수(桂樹)를 아장(亞將)으로 삼고 매우 친하게 지내
고 있었다. 공이 순남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불순한 기미가 보이니 후에 반드시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와서 그 말이 사실이 되자 공의 선견지명에 모두 감복하였
다. 8월에 행재소(行在所)와 연락이 되어 공이 눈물로 글을 지어 병사들에게 보이니 모두 조
금씩 안심하기 시작하였다. 10월에 사상(使相) 윤공(尹公)이 대군을 출동하고자 남루(南樓)
에 올라가 군사를 조발하는 데 공이 작전과 법령을 발표하니 모든 장군들이 명을 따르지 않
는 자 없었다.

계사년에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당도하니 형조정랑(刑曹正郞)을 제수하였고 
5월에 공으로 하여금 해서(海西)에서 황장목(黃腸木)을 감시하게 하니 주상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다. 6월에 병조정랑에 옮겨지고 지제교춘추관기주관(知製敎春秋館記注官)을 겸하게 하
였다. 7월에 근친(覲親)을 하고 8월에 행재소에 돌아와서 10월에 대가(大駕)를 모시고 서울
에 입성하였다.

갑오에 다시 형조정랑이 되었고 3월에 독운사(督運使)에 차출되어 명나라 장수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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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榮春)과 같이 화전(火戰)의 비방(秘方)을 논하여 그 방법을 자세하게 터득한 후에 서애(西
厓) 류성룡(柳成龍)에게 보고하고 또 글을 올려 군량미 쌓아둔 곳에 방어하는 방법 등을 조목
조목 논하니 분명하고 확실한 의논이었다. 8월에 다시 병조정랑에 발령되고 현재 직함을 모
두 겸임하게 하였다. 9월에는 도원수(都元帥) 권율(權慄)이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변방의 형
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작전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한 군
사(軍師)가 필요로 하니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보내달라 요청하여 다음해 을미에 진주(晉
州)의 도원수 막하로 부임하였다. 공은 부임하는 즉시 갈점산성(葛岾山城)에 올라가 지형지
물을 살펴보고 나서 작전을 의논하니 권 원수가 크게 칭찬하였다.

병신에 세자익위사사어(世子翊衛司司禦)에 제수하고 겨울에 다시 성균관전적(成均館典
籍)이 되었고 또다시 권 원수 막하로 가서 작전을 도와주었다. 12월에 명나라 장수 양경리(楊
經理)와 마제독(麻提督) 등이 권 원수와 같이 합동으로 울산(蔚山)의 적을 토벌하는데 비바
람이 몹시 춥고 눈까지 오고 있었다. 연합군이 진격하여 외채(外寨)를 탈환하니 적이 내성으
로 도망가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여러 무대가 성 밑에 나누어 진을 쳐서 성을 포위한 지 
십여 일이 되도록 적이 나오지 않았다. 공이 밤낮으로 맨발 맨손으로 고생하다 보니 수족이 
모두 동상으로 얼어 터져도 조금도 쉬거나 풀어질 줄 몰랐다.

다음 해 정유에 숭문원교리(崇文院校理)가 되었고 무술에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
司書)에 제수되었으나 어버이의 노환으로 사양하였고 다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승진
하여 세자시강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겸하였고 다시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로 장령을 겸
임하고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전보되었다. 그때 명나라 지원군 작전참모인 정응태(丁
應泰)가 우리 주상을 본국에 모함하였는데 그 말이 너무 망측하여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리하여 조신을 극히 엄선하여 무고함을 밝히도록 명하자 공은 정부사(正副使)와 같이 밤을 
도와 달려가서 다음 해 기해 2월에 장계를 지어 올리고 4월에 복명을 하니 장악원정(掌樂院
正)에 배하였고, 경차에는 집에 와서 있다가 의인왕후(懿仁王侯)의 부고를 받고 군청(郡廳) 
빈소에 가서 성복(成服)을 하였다. 신축에는 울진 박곡(朴谷)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글을 
읽으니 그 마을 이름이 고박(古朴)함을 좋아해서였다. 다시 고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남
전(藍田) 여씨(呂氏)의 향약(鄕約)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을에 예천(醴泉)군수로 발령되어 
다음해 임인에 감사(監司)인 벽오(碧梧) 이공(李公)이 안동부 소속 수령들을 모아 잔치를 베
푸니 공도 모당(慕堂) 홍공(洪公)과 같이 참석하여 모양을 그리고 계축(契軸)을 만들어 돌아
왔다. 6월에 김부인(金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계묘년 봄에 벼슬을 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있다가 다음해 갑진에 이부인(李夫人)을 맞이
하였고 금성(金城) 현령에 발령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열성실록낭청(列聖實錄郎廳)으로 차
출되어 갔다. 여름에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番)과 양유년(梁有年)이 나와서 문학이 훌륭한 
대신들을 선발하여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는데 공도 참여하였고 얼마 후 성균관 전적(典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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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었다가 조금 후에 사헌부 장령으로 다시 발령되어 중학교수(中學敎授)를 겸하게 하였
고 7월에 감시(監試)의 시관(試官)에 차출되어 동당시(東堂試)의 시관(試官)이 되었고 다시 
복시의 시관도 되었다. 영천(永川) 군수로 발령되니 토적(土賊)들이 부임해 온다는 소문을 듣
고 사방으로 달아나서 치적이 훌륭하였다. 정미에는 포은(圃隱) 선생의 문집을 임고서원(臨
皐書院)에서 출간하였고 7월에는 선무원종이등훈(宣武原從二等勳)에 책록되고 철권(鐵券)
을 하사 받았다.

무신 2월에 선조(宣祖) 대왕께서 승하하시니 이제는 벼슬에 뜻이 없었는데 6월에 친병
(親病)으로 사표를 던지고 수락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9월에 선친상(先親喪)을 
당하고 10월에 또 자친상(慈親喪)을 당하여 하나 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준하고 여묘(廬
墓)를 3년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삭망(朔望)에는 꼭 집에 와서 궤연(几筵)에 전(奠)을 
올렸다. 경술에 선생이 55세니 백사(白沙) 이공(李公)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글을 올려 관동의 여건과 정치적 고질들을 상세히 보고하니 상당 부분이 수용되어 해결되었
다. 신해에는 아들 중윤(中允)을 보내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선생이 정인홍(鄭仁弘)의 
무함(誣陷)을 입은 것을 해명하게 하였고 10월에 길주(吉州) 목사에 제수되고 통정(通政)으
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임자에 창원부사(昌原府使)가 되었는데 화교(華僑)의 상인들
이 자주 창원 지경에서 도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고발해 오기에 공이 색출하여 다시는 못 하
게 하니 영남지방의 모든 화교가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주었다.

계축에 집에 돌아와 춘추연의(春秋演義)를 짓고 또 주역연의(周易演義)도 지었다. 을묘
에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추천되어 부임하니 당시 큰 난리를 치른 뒤라 백성이 사방으로 흩
어져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농지가 모두 황폐하여 있는지라 공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하는 데 
주력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을 모아오며 학자를 찾아서 백성들을 훈도하는 임무를 수여
하고 공의 봉급을 모두 나누어 농사와 공부에 열중하니 고을 인심이 크게 좋아지고 왜인(倭
人)까지도 경복하였다.

병진에 시를 지어 집으로 돌아갈 뜻을 비치니 그 해가 바로 환갑이었다. 정사에 조신(朝
臣)들이 동서(東西)로 나누어 정쟁이 심화하자 탄식하며 시를 지으니 「소부의 들리는 귀보다 
차라리 갈관의 안 들리는 귀가 좋겠고 기자처럼 종이 되기보다 차라리 집이나 지키는 일꾼이 
낫겠네」라고 하였다.

임기도 끝이 나고 하여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동래(東萊) 백성들이 청원을 올
려 일 년만이라도 더 있게 하여 주시오 하니 나라에서 1년을 연기하여 주기에 사양하다가 부
득이 1년을 더 있다가 무오 8월에 마치고 집에 와서 다시는 벼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도교
시(渡橋詩)를 지어 뜻을 보였다. 9월에 공조참의(工曹參議)를 배하고 지제교(知製敎)를 겸
하여 주었으나 공이 말하기를 새들도 마시고 쪼는 것이 모두 때가 있는 법 무엇 때문에 허둥
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이백(李白)의 백수와송운(白首臥松雲)이란 시귀(詩句)를 취하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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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은퇴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을미에는 불이설(不移說)을 지어 자제들에게 보이고 벼슬
에 뜻을 빼앗겨서 마음공부가 독실하지 못함을 후회하였다. 경신에 아들 중윤을 진주특사(陳
奏特使)로 중국에 보내고 가을에 대신들이 영백(嶺伯)으로 추천하였으나 시로써 사양하기를 

「그대들은 번거롭게 인간의 부침을 말하지 마시오. 이 몸은 본래부터 강호에 사는 몸이라오
(煩君莫道升沈事 本是江湖自在身)」하고 마침내 나가지 않으니 당시의 공론이 높이 평가하
였다.

임술에 중윤(中允)이 승지(承旨)가 되어 근친(覲親)을 왔다. 몇 달 전에 오랑캐 놈들이 철
기(鐵騎) 천여기로 압록강을 건너와 용천(龍川)까지 노략질하니 계책을 올리는 자가 말하기
를 조금 천천히 대처하자기에 중윤이 계(啓)를 올려 말하기를 우선 담략이 있는 자를 골라 정
탐을 하게 하고 한편으로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더니 박승종(朴承宗)이 큰 소리
로 황모가 화친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공이 중윤을 보는 자리에서 너의 말은 참으로 주상이 
적당하게 묻는 것을 신하된 자가 꼭 맞는 대답을 하였지만 언젠가 말썽의 소지가 될 것이라 
하더니 과연 다음 해 시세 사람들의 농간 대상이 되었으니 공의 세상 보는 안목이 출중한 것
을 이러한 유에서 엿볼 수 있다 하겠다.

4월 2일에 병이 심하여 가인(家人)을 모아 훈계를 끝으로 자리를 바로 하고 서거하시니 
향년이 67세이시다. 부음이 들리자 공훈(功勳)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선대부이조참판(嘉
善大夫吏曹參判)을 추증하고 겸하여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
제학 세자좌부빈객(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 
등을 추증하였다. 이해 8월 13일에 군의 서쪽 오대산(五台山) 간좌(艮坐)에 장사하니 사방에
서 학자들이 조문하러 오는 자가 한두 고을이 아니었다. 농부에서 하인까지 산역(山役)을 돕
지 않은 자 없었고 제문과 만장(輓章)이 수없이 많았지만, 병화에 모두 불타고 단지 월사(月
沙) 이공 백주(白洲) 이공 청계(淸溪) 오공 등 제공의 글 몇 편만 집에서 전하고 있을 뿐이다. 
공의 품성이 탁영하여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다르고 포부는 광달(曠達)하여 구애됨이 없었으며 
준정(雋正)한 기량과 굉원(宏遠)한 식견이 하해와 같아서 얼마라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일찍이 가정의 교육으로 시례(詩禮)에 습성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우(師友)들을 좇아 의
리의 대개(大槪)와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부터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격치(治國格致)
의 요체에까지 모두 실지 행동으로 깨달아 얻었으며 심학도(心學圖) 및 동서명(東西銘) 등
을 좌우에 붙여두고 항상 보면서 성찰의 자료로 하였다. 문장에서는 혼후방일(渾厚放溢)하
여 유속(流俗)의 얕은 재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겠다. 소시에는 양봉래(楊蓬萊), 이아계(李
鵝溪), 김주은(金酒隱) 제공들이 모두 외우(畏友)로 칭하셨고 윤월정(尹月汀), 류서애(柳西
厓), 이한음(李漢陰), 김학봉(金鶴峯), 신상촌(申象村), 김동강(金東岡), 정약포(鄭藥圃), 서약
봉(徐藥峯), 정한강(鄭寒岡), 한유천(韓柳川), 이월사(李月沙), 장여헌(張旅軒), 홍만전(洪晩
全), 송호봉(宋壺峯), 홍모당(洪慕堂), 이지봉(李芝峯), 우리 백사공(白沙公) 등 여러 선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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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더불어 연원을 강구하고 마탁상자하여 혹은 시를 주고받았고 혹은 편지들이 오고 갔다.
공이 과거로 출사하여 나랏일로 30여 년 한결같이 충근(忠勤)으로 일관하였고 국방에 보

좌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였으며 명을 받고 일에 임하면 분명하고 명쾌하게 칼로 자르듯 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고 나라의 억울한 무함(誣陷)도 시원하게 해결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대
개이다.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같은 것은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꺼리는 문건인데 공은 능히 발
문을 지었고 조정이 붕당으로 갈라져 그 화를 피하기 어려웠는데 공은 그 기미를 미리 보고 
물러나서 한 점의 누도 없으니 그 마음은 얼음처럼 차고 투명하여 구름을 헤치고 만리창공
(萬里蒼空)을 보는 것 같았으며 양친을 뜻으로 봉양하면서 육순의 나이에도 친히 돌보시며 
성(誠)과 경(敬)을 극진히 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 칭하니 창주공(滄洲公)에게 그렇
게 하셨다.

공이 처음에는 호를 하담(霞潭)이라 부르다가 해월(海月)로 하였고 만년에는 다시 만귀
(晩歸)라 하였으며 좋은 천석(泉石)을 찾아 여생을 보내면서 평민의 의관으로 촌로(村老)들
과 어울려 농담도 하고 술도 마시니 아무도 조정 대신임을 알지 못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
를 진퇴소장(進退消長)의 이치를 살펴서 벼슬할 수 있을 때 나가고 불가면 물러난다고 하였
으니 공이야말로 실천하신 분이라 할 수 있다. 후에 고을 사람들이 공을 명계서원(明溪書院)
에 배향하여 추모하고 있다.

공이 평일 저술한 글들이 모두 불에 타고 남은 것이 시(詩) 몇 권 부(賦)·서(書)·소(疏)·서
(序)·발(跋)·찬(贊)·전(箋)·잡저(雜著) 등이 2권, 행장(行狀)·묘지(墓誌) 및 은사일기 3권 등이 
발간되어 세상에 전하고 있다.

배(配)는 증정부인(贈貞夫人) 의성 김씨(義城金氏)니 찰방(察訪) 수일(守一)의 따님이며 
이조판서 진(璡)의 손으로 처음에 안동 수곡(水谷)에 장사하였다가 후에 다시 오대산(五台
山)으로 이장하였고, 유처취처(有妻娶妻)인 한양 최씨(漢陽崔氏)는 병사(兵使) 원(垣)의 따
님이니 묘는 옥락동(玉落洞)에 모셨고, 계배(繼配)에 정부인 완산 이씨(完山李氏)니 덕원도
정(德原都正) 추(樞)의 따님이요 경흥군 수방(秀芳)의 손이니 묘는 계하(階下)에 부장하였는
데 단아하고, 현숙하며 마음이 곱고, 자애하였다. 8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중윤(中允)이니 
승지요, 다음은 중직(中直)이니 종사랑(從仕郞)이요, 중민(中敏)이니 승사랑(承仕郞)이요, 중
헌(中憲)이니 선교랑(宣敎郞)이요, 중순(中順)이니 종사랑이요, 중경(中敬)이니 장사랑(將仕
郞)이요, 중원(中遠)이니 장사랑이요, 중량(中亮)이니 무과(武科)이다. 여는 이영명(李榮明)·
이유필(李有馝)에게 출가하였다. 중윤이 중헌의 아들 석래(石來)를 입사하였고 유자(幼子)에 
석우(石友)와 석심(石心)이요, 두 딸은 군수 조정융(曹廷融)과 사인 정기덕(鄭基德)에게 출
가하였다. 석래의 자에 규(圭)와 기(基)와 근이요, 규의 자에 세중(世重)과 세항(世恒)과 세태
(世泰)니 첨추(僉樞)요, 세중의 자에 상하(相夏)와 헌하(憲夏)와 경하(景夏)요, 상하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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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璇)이요, 선의 자에 치문(致文)과 치응(致應)이요, 치문의 자에 면구(冕九)와 진구(振九)이
다. 중직의 자에 석립(石立)이요, 석립의 자에 재호(載浩)요, 재호의 자에 익한(翼漢)이요, 익
한의 자에 창하(昌夏)이다. 중민의 자에 석흥(石興)이요 두 딸은 정수석(鄭綏碩)·박서규(朴瑞
奎)에게 출가하였다. 석흥의 자에 박과 배(培)요, 박의 자에 세겸(世謙)이요, 세겸의 자에 운
하(運夏)이다. 중헌의 자에 석래(石來)니 백부에게 출계하고, 석평(石平)이니 증사복시정(贈
司僕寺正)이요, 석붕(石朋)이요, 석보(石寶)니 호군(護軍)이요, 석령(石齡)이요, 여는 권덕여
(權德輿) 이문윤(李文胤)에게 출가하였다. 석평의 자에 숙(塾)이니 증좌승지(贈左承旨)요, 승
지의 자에 세원(世元)이니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이요, 참판의 자에 수하(受夏)니 동중추
(同中樞)이다. 중순의 자에 석로(石老)요, 두 딸은 사인 이영(李英)과 생원 변지두(邊之斗)에
게 출가하였다. 석로의 자에 사자(嗣子) 옥이요, 옥의 자에 세용(世鎔)이요, 세석(世錫)이요, 
세용의 자에 승하(承夏)요 시하(始夏)이다. 중경의 자에 석운(石云)이요 석금(石今)이요 여는 
사인 박소(朴沼)에게 출가하였다. 석운의 자에 해(垓)요 증(增)이요, 해의 자에 세빈이요 세흠
(世欽)이요 세탁(世鐸)이요, 세빈의 자에 명하(鳴夏)요 중하(重夏)이다. 중원의 자에 석삼(石
三)이요 석미(石眉)요 석기(石奇)요, 석삼의 자에 호(壕)요 보(土保)요, 호의 자에 세창(世昌)
이요, 세창의 자에 일하(一夏)이다. 중량의 사자는 석진(石眞)이요, 석진의 자에 균(均)이요, 
균의 자에 세억(世億)이요, 세억의 자에 일하(一夏)요 재하(再夏)이다. 내외 자손이 번다하여 
못다 기록하겠다.

내가 우리 선조 백사공(白沙公)께서 변무사(辨誣使)로 가셨을 때 일기를 살펴보니 정문
(呈文)을 매일 같이 올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조정에서는 공론이 흉흉하고 유언비어가 난
무하고 있었는데 해월공이 우리가 소상서(蕭尙書)를 직접 찾아가서 애걸복걸하여 소상서의 
의중을 알아보자 하였다. 다음날 백사공이 이 일은 정말 중대사이다 하니 월사공(月沙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이역관(李譯官)은 이루지도 못하고 해만 자초한다고 하였고 나
는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해월공
은 월사의 생각과 같다 하였다. 그리하여 병부로 소상서를 찾아가 정문을 올리고 진정을 하
였더니 소상서 대답이 천자의 뜻이 전의(前議)와는 달라서 후의(後議)에 인준할 것이니 전의
는 감히 품할 수 없다 하였다. 우리가 여관에 돌아와서 백사공이 말하기를 이번의 병부로 찾
아간 성과는 해월공이 수공(首功)이라 하였다. 

아! 공이 나의 선조 백사공과는 동년 동월 생으로 날짜만 공이 6일이 후이고 졸년 또한 백
사공보다 4년이 후이다. 그런데 나라 사정이 날로 잘못되어 가서 이이첨(李爾瞻) 정인홍(鄭
仁弘) 등이 안으로 붕당을 만들고 오랑캐와 왜놈들이 밖에서 엿보고 있어서 나라의 위험이 
일발(一髮)에 처하게 되어있고 조정 대신들이 화를 당하여 있었지만, 오직 공만은 향산(鄕山)
에 높이 누워 정치판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으니 그 지조와 절개는 임종(林宗)의 세상과 
격론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고 설방(薛方)의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것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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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다 하겠으니 내가 어찌 한마디 말을 아껴 선의(先誼)의 중함을 저버릴 수 있으리오 드디
어 명(銘)을 하니 명에 왈(曰) 

찬란하던 선조 시절에, 해월이란 신하 있었네. 

평해황씨(平海黃氏)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명족(名族)이지.

덕망을 많이 쌓아, 일찍이 벼슬길에 나갔네.

암행어사에도 발탁되었고, 호당(湖堂)에도 봉직하였지.

임진년 왜란에는 나라가 위험해서.

주상이 파천하고, 종사가 일발에 처했다네.

병막(兵幕)에서 군사(軍師)의 임무로

말을 달려 급하게 뛰었지.

백성을 달래기도 하고, 사족의 기율도 잡았다네.

마침내 회복되어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았네.

나라의 불행함이 있을 때, 주상께서 네가 적임이라 하였지.

멀리 명나라에 가서, 심력(心力)을 다하여 협찬하였다네.

늦게 정랑(正郞)에 오르니, 사류(士類)가 모두 감탄하였지.

공이야 아무 거리낌 없이, 바다가 좋다고 떠나셨지.

누대 짓고 국화 심고, 정자나무에 맑은 바람이네.

좋은 벼슬도 유혹할 수 없으니, 시끄러운 무함이 통할 리 없지.

바위산 같은 그 기품이여, 금강산의 기경이로다.

숙도(叔度)의 문장에 왕약용(汪若容)의 충성이요.

황정견(黃庭堅)의 글씨에 방옹의 시로다.

시는 호사(豪士)의 무기요, 서(書)는 대부(大夫)의 홀(笏)이더라.

높은 덕을 추앙함이여, 농인도 천인도 두루하였고.

충성하고 또 현명함이여, 전생전귀(全生全歸)의 몸이로다.

초손(肖孫)이 세의(世誼)를 찾아서, 나에게 명을 구하네.

이 노래 지어 새김이여, 높은 저 비석이로다.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원임규장각직제학(大匡輔國崇祿大夫領中樞府事原

任奎章閣直提學) 월성(月城) 이유원(李裕元) 찬(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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